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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
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몸가짐으로 성실하고 검소
한 삶을 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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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청주한씨

洙회장“3대사업 추진
에 선도적 역할 기대”

중앙종친회(회장 洙)는 지난
6월8일 오전 11시 서울 시내 프라
자호텔 4층 난초홀에서 悳洙일가
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취
임과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국내
외 요직을 역임하면서 국가발전
에 공헌하고 청주한씨의 명예를
빛낸 일가들을 초청하여 축하모
임을 가지고 지난 3월14일 경제부
총리에 임명된 悳洙일가에게는
축하패를 증정했다.�
전국에서 70여명의 임원들이

참석,�화목도 함께 한 이날 모임
에는 초청된 9명중 昇洙(전 경제
부총리),�和甲(민주당 대표),�勝
憲(전 감사원장),�昇洲(전 외무부
장관),�悳洙(경제부총리),�東觀
(관동대 총장)일가등 6명이 참석
했으며 甲洙(전 농림부장관),�完
相(대한적십자시 총재),�明淑(열
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일가 등
3명은 해외출장 등 사정에 의해
참석하지 못했다.

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각
분야에서 국내외 요직을 두루 역
임하면서 국가발전에 많은 공헌

을 하고 한문의 명예를 빛낸 자랑
스러운 일가들에게 충심으로 축
하를 보낸다”고 말하고“오늘 자
리를 함께 한 모든 일가들께서는
‘역사전시관’,�‘장학회관’건립과
‘복지재단’설립 등 종친회의 3대
현안사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선
도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洙회장은 ‘역사전시관’과
‘장학회관’건립에 대해“충무공
에 못지않은 훌륭한 조상인 충정
공(忠靖公·휘 應寅)의 국가문화
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이분
을 비롯한 많은 훌륭한 조상들의
공적과 유산을 보존하여 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역사전
시관’의 건립은 반드시 성취되어
야 하며,�‘장학회관’도 부동산 임
대수입으로 저금리시대의 어려움
을 극복하여 보다 많은 후손들에
게 장학혜택을 주기 위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당위
성을 강조했다.

洙회장은 특히 불우한 노인
일가들을 돕기 위한 사업의 필요
성을 역설하면서‘복지재단’의 설
립을 처음으로 제안하고“이미 이
사업을 위해‘청한개발산업(주)’

이라는 법인체를 설립했으며 500
억원 규모로 골프장과 주택건설
사업을 하여 연간 20억원의 복지
기금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悳洙일가는 인사말을 통해“34

년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일가
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또 오
늘과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
들어주어 감사한다”고 말하고“앞
으로 종친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 초청된 일가들은

다음과 같은 격려사를 통해 답사
를 겸했다.
▲昇洙명예회장=悳洙일가의 부

총리 취임을 축하한다.�16년간
정·관계에 있었는데 유능한 관
리 한사람 뽑으라면 서슴치 않고
悳洙일가를 뽑겠다.�어려운 난국
이지만 悳洙일가가 경제사에 큰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일가들
께서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준데 대해 감사
한다
▲和甲고문=오늘의 축하모임에

감사한다.�앞으로 한문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종친회
가 한층 더 화합하고 발전하기를

국가발전에 공헌하고 한문의 명예 빛낸

자랑스런 일가들을 초청한 축하모임

悳洙일가가 답례인사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勝憲고문,�昇洙명예회장,�陽命상임고문,� 洙중앙회장,�相賢
고문,�和甲고문.�등을 보이고 있는 일가는 陽洙고문(왼쪽),�東觀고문

각 분야의 훌륭한 일가들이 모인
자리에 불러주어 감사한다.�앞으
로 한문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
다.
이어 陽命상임고문의 선창으로

건배를 하고 오찬에 들어갔으며
충남종친회 相旭
회장이 한문축시를 낭독하는

등 축하모임은 덕담이 오가는 화
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2시간여
동안 계속되었다.

太洙일가,�축하모임 경
비 전액 헌성

이날 축하모임 행사에 소요된
경비는 성호(聲虎)장학재단 이사
장인 太洙일가(경기 화성군)가 헌
성했다고 洙회장이 발표하여
만장의 박수를 받았다.�太洙일가
는 지난 해 12월29일 작고한 중앙
종친회 七錫고문의 자제로 장래
가 촉망되는 젊은 사업가이다.

재일동포 사업가인 주식회
사 마루한(マルハン)의 韓昌祐
대표취체역회장은 일본내‘파친
코’업계 최초로 매상 1조엔
(한화 10조원)을 달성하여 국
내외에‘마루한’의 역량과 명
성을 크게 떨쳤으며,�명문중의
명문 청주한씨의 명예를 크게
빛낸 자랑스러운 일가이다.�▶
관련기사 4면
昌祐회장은 지난 6월22일 일

본 도쿄 근처 지바현(千葉縣)
에 있는 국제전시장‘마쿠하리
(幕張)멧세’에서 해외동포 300
명을 포함한 국내외 초청인사
5,000명과 직원 7,000명 등
10.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상 1조엔 달성 축하기념식을

거행,�‘마루한’의
‘파워’와 재일동포
기업인의 위상을 내
외에 과시하였을 뿐
아니라 전세계 700
만 해외동포에게 큰
용기와 힘을 불어넣
었다.�중앙종친회에
서는 陽命상임고문
과 星燮부회장이 종
친회를 대표하여 이
식전에 참석,�축하
했다.
昌祐회장은 이날

식전에서“매상 1조
엔 달성은 시작일
뿐이며 2010년까지
매상 5조엔(한화 50

조원)�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고 밝히고“기업은 사회에 환
원·공헌함으로써 그 존재가치
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기업관
을 피력했다.�
이러한 기업관에 따라 昌祐

회장은 사업수익금중에서 일정
한 비율의 거액을 복지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시켜 장학사
업,�문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인이면서 동시에 사
회사업가이기도 하다.
주식회사‘마루한’은 일본내

최대의‘파친코’(슬롯머신)�회
사로서 일본 전국의 168개 점
포에 88,000대의 파친코와 슬
롯머신,�7,300명의 종업원을 거
느리고 있다.

5천명 초청 축하기념식“2010년까지 매상 5조엔 목표”

바란다.
▲勝憲고문=종친회 모임에 올

때 마다 기여하지 못한 것을 부끄
럽게 생각한다.�한시대,�한정권에
서의 입신을 말할것이 아니라 젊
은이들이 훌륭한 인재로 자라서
한문의 명예를 빛내주기 바란다.
특히 이 자리에 모인 일가들은 한
문을 빛내는 일에 한층 더 힘을
보태기를 바란다.�
▲昇洲고문=오랜만에 일가들과

자리를 같이 하니 반갑다.�한문의
명예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東觀고문=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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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한장학회후원회(회장 陽命)
는 지난 6월28일 오전 11시 용산
구 소재 용사의 집에서 30여 회
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2004년도 사업
실적과 감사보고를 접수하는 한
편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5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
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청한장학회

洙이사장은 1억7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장학회에 기증한 陽命
후원회장에게 星燮중앙회 부회장
을 통해 장학기금증서를 전달하
고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陽命회장은
화정공단위장학회 기수회장에게
장학기금증서와 감사의 꽃목걸이
를 전달했다.�장학기금증서는 중
앙종친회장,�청한장학회 이사장,
청한장학회후원회장 공동명의로
되어있다.
陽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오

늘은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출연한 충정공단위장학회(회장
相瑞)와 화정공단위장학회에 장
학기금증서를 전달하기 위해 모
였으며 장학기금의 59%를 차지
하고 있는 단위장학회의 필요성
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해 나가겠
다”고 말했다.

陽命회장은 이어“중앙종친회
를 대표하여 星燮부회장과 함께
지난 6월22일 주식회사‘마루한’
회장인 재일동포 韓昌祐일가의
매상 1조엔 달성 축하기념식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을 했을 때
장학회관 건립사업과 단위장학회
설립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요지
의,�陽命장학후원회장,�昇洙중앙
회명예회장,� 洙중앙종친회장
공동명의로된 서한을 韓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히고“중앙종친회
관 건립사업이 한창 추진되던 지
난 84년 昌祐일가로부터 부지를
마련하면 건축비는 일본에서 협
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부

지 매입이 여의치 않아 무산된
일이 있는데 그 때 방문했던 저
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고 말했다.
希天회장은 축사에서“우리 모

두 하나로 뭉쳐 숭조돈목의 정신
으로 장학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
자”고 격려했으며 기수회장은 인
사말을 통해“그동안‘바가스C’
라는 중병으로 고생을 하다보니
돈이 많아도 소용없으며 건강이
제일이라는 값진 체험을 했다”고
말했다.�회의는 春植고문의 장학
회 발전을 위한 건배를 끝으로
산회했다.�

청한장학후원회 정기총회 개최

청한장학회후원회 총회를 마치고…

우리들의“종보”(宗報)�“청주한씨보”(淸州韓氏報)는 80만 일
가분들의 정성(精誠)을 먹고 유지되고 성장해가는 한문(韓門)
의 유일한 소식지(消息紙)입니다.
그“정성”은 바로 일가분들이 1년에 단 한번 보내주는 2만

원의“종보비”입니다.�1년에 단돈 2만원의“정성”이“종보”의
명맥을 이어주는 양식(糧食)입니다.�
“종보”를 받아보시는 일가분들 모두가 이“정성”을 보내주신
다면“청주한씨보”는 홀로 자립하여 보다 유익하고 다양한 소
식을 갖고 일가분들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입이다.�
일가분들의“정성”은 또한 중앙종친회의 재정적 부담도 훨

씬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각 지역,�각 종파의 임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 서서 일가분들을 독려하신다면“정성”
의 꽃은 피어나리라 믿습니다.�“종보”는 일가분들의“정성”으
로 홀로 서고 싶어 합니다.�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청주한씨보”발행인 韓 洙(중앙종친회장)
편집인 韓東元(종보담당 부회장)�

1년에 2만원만 보내주시면

“청주한씨보”는 독립채산이 됩니다

지난 4월16일 청한장학회 장학
금을 지급받은 송이(21·건양대
세무학과 3년·충남 공주시)학생
이 처음으로 시조묘역을 둘러보고
느낀 감상문을 지난 5월17일 洙
중앙종친회장에게 보내왔다.�다음
은 간추린 감상문 내용이다.
『…그저 단순히 동그란 무덤만
을 상상했던 그곳에서 옛시조의
손길과 훈기가 저의 모든 감각을
통해 고스란히 느껴져 왔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동행 하신 저의
할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우연히 이 묘소가 속리산 정기를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
다.
본래 충효지자가 길지를 택하여

조상을 편안히 모시고,�영구히 보
존함으로써 자자손손 대대로 그
영향을 받아 화복을 누릴 수 있다

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이 생각났
고,�문득 위를 생각하고 뿌리를 생
각하는,�즉 조상을 위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현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옛적 먼지 쌓인 유물로만
생각되던 한 씨족이란 유대감이
주는 결속체가 가진 힘이란 생각
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사실 저는 이곳에 오기전까지

만해도“요즘과 같이 첨단과학시
대를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씨족이나 족보같은 것이 무슨 의
미가 있는것일까?”라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그러나 이곳에 와보고는
저의 이런 짧은 생각이 갑자기 부
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호마의북풍(胡馬依北風·오랑캐

말은 북풍에 의지한다),�월조소남
지(越鳥巢南枝·월조는 남쪽 가지
에 둥지를 튼다)라는 옛말에서 알
수 있듯니‘뿌리’는 존재하는 모
든 것에 있기 마련임을 깨우쳤습
니다.�그러나 저를 비롯하여 핵가

족제도하에서 자라난 대부분의 신
세대들은 뿌리의식이 박약합니다.
이제 역사속의 과거의 고인으로

만 여겨왔던 조상에 대한 인식을
새로히 하게 되었습니다.�지치고
약한 자손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잘못을 꾸짖어주며,�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나
쁜 일이 생기면 보호해주는 살아
계시는 큰 어른으로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듭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반나절도

않되는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배움과 교훈을 배웠습니다.�특히
설화속의 이야기처럼 알고 지내왔
던 조상이 실은 우리 의식속에 살
아있는 큰 어르신이라는 것을 깨
닫게 되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조묘역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서 보고 느끼면서 얻은 오늘의 교
훈은 앞으로의 저의 삶에 큰 귀감
이 될 것이며,�어르신들이 베풀어
준 장학금은 저의 학업과 꿈을 펼
치는데 활력이 될 것입니다.�일가
어르신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
사를 올립니다.』

“시조묘역에서 조상의 위대함을 깨우쳤습니다”

중앙종친회가 발간을 준비중인‘청주한씨보감(寶鑑)’은 2005
년 5월초 현재 자료수집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부터 종보를 통해 보감 임원록에 게재할 사진

과 관련자료를 보내주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음에도 아직 사진과
관련자료를 보내지 않은 임원들이 있어 애로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촉구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요청자료：사진,�한자성명,�전화번호,�주소,�지파명(支派名).
2.�접수마감：2005년 6월 30일
3.�접수 및 연락처：청주한씨중앙종친회 (☎ 02-720-6370~1)
4.�기타사항：중앙종친회 제21대 임원명단(‘청주한씨보’제154

호,�155호,�156호)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사진
과 함께 변경사항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 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청주한씨보감(수첩)�제작에 협조를!

우리 청주한씨는 기자(箕
子)조선,�마한(馬韓)을 거쳐
이어온 왕족의 후예로서 고
려조와 조선조를 통해 수많
은 왕비,�상신(相臣),�공신,
장상(將相)들을 배출한 명문
거족 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가들은 누

구나 몇 대만 거슬러 올라가
면 훌륭한 조상들을 만나뵐
수 있습니다.�이렇게 훌륭한
조상을 모셨음에도 너무나
많은 일가들이 자신들이 태
어난‘뿌리’를 모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중앙종친회는 현재 국내외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한글대동족보”를 80

만 일가들의 호응속에 빠른
속도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족보
를 찾아“인터넷족보”에 올리
는 일가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선조님의 함자(銜字·이

름)만 알면‘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중앙종친회가 일가
들의‘뿌리’를 찾아드리고 있
으니 기회를 놓지지 마시고
중앙종친회로 연락 주십시요.
“족보가 없으면 대대손손‘뿌
리’없는 자손이 됩니다”

청주한씨중앙종친회‘인터넷
대동족보’편찬위원회
(02)�720-6370,�6371,�9215

중앙종친회가‘뿌리’를 찾아 드립니다

족보가 없으면‘뿌리’없는 자손이 됩니다

‘한송이’장학생,�중앙종친회장에게 감상문 보내와

본 종보에 게재된 종친회 행사사
진은 중앙종친회 재정부장 元敎
일가가 자비부담으로 촬영하여
제공한 것입니다.

종보에 게재된 행사사진

元敎일가 촬영·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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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공원<상>�
대전시 침산동 6만여평에 자

리잡고 있는 뿌리공원은 1997년
세계 최초로 성씨(姓氏)를 상징
하는 조각품을 세워,�효(孝)를
주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고 경로효친(敬

老孝親)�사상을 일깨우기 위해
세워진 테마공원이다.
전북 종친회가 이곳을 탐방한

것은 지난 2002년10월21일.
14개 시·군에서 22대의 관광
버스에 분승한 1,000여명의
일가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니
성급하게 찾아온 추위로 정적
이 감돌던 공원에는 열기가
넘쳤으며,�햇님도 구름을 헤
치고 나와 반가이 맞아주니
시린 어깨가 단숨에 녹아내린
다.
72개의 대표적인 성씨별 씨

족의 유래를 나타내는 조형물
들을 차례로 감상하던 일가들
은 중앙부 위쪽에 당당히 자
리 잡은 우리 청주한씨를 상
징하는 조형물 앞에 다다르
자,�앞면의 비문과 작품을 설
명한 뒷면까지 읽으면서 유구
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왕
족의 후예인 명문거족 청주한
씨 문중에 태어난 것을 자랑
스럽게 생각했다.�효사상이
날로 희박해져가는 현실에서
이러한 공원이 조성되었다는
게 참으로 다행스럽다.
효는 부모와 자식간의 질서요,

규범이며 자녀가 부모에 대해
지켜야 할 윤리이다.�따라서 외
부의 규제가 아닌 마음속에서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순수한
천륜이다.
물론 교육을 통해 효사상을

고취시키고 있다.�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에 감사하며 보답하려는
것이 우리 인간성이요 효심의
근원이다.�공경하는 마음으로 극

진히 모시고 부모를 욕되게 하
지 않고 잘 봉양하는 것이 효도
의 길이라 하겠다.

요사이 부모를 유기하고
학대하는 패륜아가 언론매
체를 어지럽게 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우리는 윤리도
덕이 땅에 떨어졌음을 통탄
한다.�효가 윤리의 근본이
요,�도덕의 출발점이라 한다
면 효가 충만한 사회는 절로
평화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효는 백행(百行)의

근본이라 하여 전통사회에
서는 가장 높은 덕목으로 여
겼다.�외국인들도 우리를 예
절 바른 동방예의지국으로
부러워해왔다.�그렇다고 효
는 자녀에게만 희생을 강요
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부모는 자신을 희생하면

서 자녀의 양육에 심혈을 기
울인다.�따라서 우리 모두
법을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바른 행동이
민주사회의 효이며,�보편적
인 윤리라고 생각하면서,�안
내방송에 따라 예쁜 수변무

대에 모여 1부 회의와 2부 노래
자랑을 마치고 경내에 있는 호
텔식 종합휴양복지시설‘장수마
을’320석의 대식당에서 시·군

별로 2교대 중식을 하고 여타
시·군은 돌아가는 길에 취향대
로 매식하기로 했다.
오후 관광은 시·군별로 선택

적으로 하기로 하니 동쪽으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따라
금산인삼시장과 700의총,�무주국
립공원,�진안 마이산,�용담땜 등
을 찾을 수 있고 서쪽으로는 유
선IC를 나와 대전헌충원을 지나
명산 계룡산 자락에 자리 잡은
동학사,�갑사,�신원사 뿐 아니라,
공주 관광으로 산림박물관,�공산
성,�무령왕릉,�성곡사 등을,�그리
고 남으로는 논산을 거쳐 가는
길에 계백장군묘역,�윤중선생고
댁,�견원왕릉,�관촉사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충남과 전북의 경계에

위치한 호남의 금강산이라는 대
둔산은 20분이면 갈 수 있다.�남
쪽인 전북 각 시·군으로 돌아
가면서 거쳐가는 관광이기 때문
에 북쪽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
우리는 세방향으로 나누어 선택
관광을 하기로 하고 일가간의
뜨거운 정담을 나누며 두 손을
마주잡고 쪽빛 물결이 잔잔한
유등천 위에 무지개처럼 걸쳐있
는 아름다운 만성교를 건너 관
광버스에 올랐다.
울창한 수목원과 자연관찰로

를 따라‘피톤치드’를 들이마시
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었고 야
생초 화류단지 등을 둘러볼 수
있었던것이 뿌리공원의 매력이
다.�

(전북종친회장 泳敎)

①뿌리공원,�②700의총,�③금산인삼시장

전라북도 종친회(회장
泳敎)는 청주한씨 광역
시·도 종친회중 그 활동
이 가장 활발하다.�시조
세향을 비롯한 중앙종친
회의 행사에도 가장 많은
일가들이 참여하고 있으
며 관광을 겸한 역사 탐
방에도 한번에 1,000여명
이 함께 움직일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전북도 종친회가 지난

몇년동안 탐방한 여러곳
중에서 뿌리공원,�금산
700의총,� 금산인삼시장
등 세곳을 (상)·(하)�두
번으로 나누어 소개하기
로 한다.�(편집자 주)

최근‘청주한씨족보연구원’에서 발간한“청주한씨
한글판족보”구입을 권유하는‘팩스’전송이나 전화가
걸려온다는 사례가 본 중앙회에 고발되고 있습니다.
본건은 본 중앙종친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현재 중앙종친회가 소장,�관리하고 있는“제6교대동

족보”만이‘청주한씨대동족보’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제7교인터

넷한글대동족보’가 새로 편집,�구축되어 지난 2005년
2월7일 설날을 앞두고 1차 개통을 하여 현재‘인터
넷’세계에서 검색,�조회되고 있습니다.�일가 여러분
께서는 중앙종친회를 사칭하는 사기판매에 속지마십
시요.

청주한씨 중앙종친회

중앙종친회를 사칭하여“청주한씨한글판족보”를

사기판매하는 자가 있습니다.�

역사전시관 건립은 장학회관 건립,�‘7교인터넷한글대동족보’제
작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한문의 3대사업 입니다.�역사전시관에는
선조들의 빛나는 위업과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빠짐없이 전시되어
야만 한문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내외에 알릴 수 있을 것이며 후손
들이 긍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각 대소문중이나 일가들께서는 한문을 빛낸 선조들의 영정,�유

물,�유품,�서책,�문집,�교지,�비각,�비문 등 보존중인 귀중한 문화유
산 목록을 작성하여 중앙종친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목록의 내용이 비중 있고 충실하면 관계기관과의 지원교섭

에도 유리하여 사업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후손들에게 산 교육장으로,�전 국민에게는 한문이 명문임을 알

릴 수 있는“청주한씨 역사전시관”은 한문의 염원입니다.�모든 한
씨일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청주한씨보」는 한씨일가들의
갖가지 정보를 전하는 소식지 입
니다.�따라서 많은 정보가 게재
될수록 유익한 좋은 소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과 각 종파의 행사,�한

씨에 얽힌 정보,�일가들의 선행
과 효행등에 관한 많은 투고 바
랍니다.�
기사에는 관련인사들의 이름,

행사일과 장소,�행사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관련사진도
함께 행사가 끝나는대로 보내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자영업을 경영하거

나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일가분
들과 그 밖의 모든 일가분들 중
에서 종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한
분께서는 중앙종친회 사무국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직접
방문,�취재하여 홍보기사를 게재
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종보 편집실>

“많은 투고를 기다립니다”

泳敎회장

한성수(1920~1945)선생이
지난 4월29일 국가보훈처와 광
복회·독립기념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
정되었다.
성수일가는 평북 신의주 태

생으로 일본 센슈(專修)대학
경제학과 재학시 독립운동 관
련 서적을 읽다가 적발돼 정학
을 받는 등 투철한 민족의식을
갖고 있었으며,�1944년 광복
군 장교로 임관되어 제3지대

화남지역 책임자로 있으면서
일본군 부대내의 한국청년들을
광복군으로 포섭하는 활동을
벌였다.
1945년3월 제3지대장의 메모

를 상해 갑부인 손창식에게 전
달하면서 군자금 제공을 요청
했다가 일본군 헌병대에 체포
되어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
고받고 그해 5월 참수형으로
세상을 떠났다.�1977년 건국훈
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다.

의병장 韓鳳洙(1884~1972)
선생이 청원군 출신 애국지사
여섯분과 함께 충북청원군문이
면 문화재단지내에 동상이 세
워져 지난 5월31일 관계인사들
과 다수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鳳洙의병장은 이미 지난 97

년 1억7000만원의 기금으로 청
주 상당공원에 동상이 세워졌
으며,�지난 5월25일 관계인사
와 유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원군과 기념사업회에
의해 처음으로 추모제가 거행
되었다.
후기의병의 대표적인 의병장

의 한사람인 봉수일가는 1907
년 24세 때 경북 문경군 용막
면에서 일본군 200명과 교전,
일군장교를 사살하는 등 의병
활동을 시작한 이래 의병활동
으로 평생을 마쳤다.�63년 건
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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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韓昌祐회장은 경남
삼천포 출신으로 15세때 일본으
로 건너간지 60년만에,�파친코사
업을 시작한지 48년만에,�(주)
‘마루한’을 설립(1972년)한지 33
년만에 매상 1조엔(약10조원)�달
성이라는 경이적인 업적과 함께
일본 최대의‘파친코’회사로 성
장시켰고 일본 24위의 부자가 된
청주한씨의“자랑스러운 일가”이
다.�
그것도 견제와 차별이 극심한

일본땅에서 수모를 겪으면서 이
룩한 것이어서 더욱 값지다.�
韓회장은 돈만 버는 기업인이

아니었다.�그는“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번 돈을‘오너’일족이 독점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
진 사고”라고 말할 정도로 투철
한 기업관(企業觀)을 가진 기업
인이다.�
그는 일상적으로“사업에서 이

익을 내는 일은 아주 어렵다.�그
러나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사
원과 사회에 환원한다는 철칙은
중요하다”고 사업수익의 사회환
원을 강조하면서“돈벌이는 기술
이지만,�번 돈을 쓰는 일은 예
술”이라는 멋진 명언을 표현해왔
다.�“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는 격언과 상통하는 기업관이기
도 하다.
韓회장이 오늘의 부(富)를 이

루기까지의 역정은 결코 순탄하
지만은 않았다.�15세 때 도일한

그는 어렵게 호오세이(法政)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사업에 투
신,�파친코,�볼링장 등을 경영했
으나 볼링장 영업이 사양화하면
서 60억엔의 빚을 지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파산상태에까지
몰리기도 했다.
그러나“어릴때부터 몸에 밴

헝그리정신과 챌린지정신으로 위
기를 극복했으며,�다른 사람에
의존하지않고 자력으로 살아간다
는 의지와 남보다 2배 이상 노력
하여 다른 경쟁회사에는 절대로
지지않는다는 승부근성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고 회고할 정도
로 그는 불굴의 의지로 일관한
기업인이다.

<韓昌祐회장 발자취>

▲(주)마루한 대표취체역회장,
명예경제학박사

▲1931년 경남 삼천포에서 출생
▲1945년 일본으로 건너감
▲1953년 호오세이(法政)대학 경
제학부 졸업

▲1957년‘파친코’점 창업,�현재
의‘마루한’으로 성장

▲1987년 정부로부터 체육훈장
「청룡장」수장
▲1995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수장
▲1999년 일본정부로부터 勳3等
「瑞寶章」수장
▲취미：회화(繪畵)와 클래식음
악

韓昌祐회장,�일본 24위 부자 된‘자랑스러운 일가’
헝그리·챌린지 정신으로 일본 최대‘파친코’회사 성취

“돈을 버는 일은 기술이지만 돈 쓰는 일은 예술”

“사업수익의 사회 환원은 철칙이며 시대의 흐름”
존경하는 (주)마루한의 韓

昌祐회장께서 베풀어주신 이
기념식전에 참석하여 절실히
느낀 것은 (주)마루한이 세계
적으로 그 명성을 넓히고 일본
국에서 24위라는 부를 이룩하
여 우리 한국의 국위를 널리
선양하고 더욱 우리 한문(韓
門)의 명예를 세계에 빛내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
니다.
특히 4년전에 일본으로 귀

화를 하면서 그의 철학을 말한
바 있으니 그것은 독특하다.
“민족은 영원하지만 국적은 운
전면허증 같아서 하나의 권리
라는 주장이다.�오히려 국적을
바꾸므로 애국할 수 있는 기회
가 많다면 바꿀 수 있다”는 것
이다.
독도문제,�교과서문제 등 한

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 일본사
회에서 일본국민으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힘
있게 외칠 수 있다면 그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보
는 것이다 하는 설명이다.
한회장님은 돈에 대한 자신

의 철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
다.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요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라고
말했습니다.�그간 여러가지 난
관을 극복하면서 사업을 크게
이룩한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
렇게 어렵게 이룩한 재산을 예
술로서 영원히 남기고 싶다고
했으니 이는 실로 숭고한 철학
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재)청한장학회단위

장학회(單位奬學會)에 대한 소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안에 있는 청한장학회는 1998
년 당시 중앙종친회 洙회장
이 6교대동족보증수보,�유사
보감,�역사영상록 등을 제작
반질(頒帙)한 수익금 1억5,000
만원을 장학금으로 출연하여
장학회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又峰 相甲박사의 서
예전 수익금,�재일종친 祿春

회장이 기증한 1억원을 합쳐
3억원으로 1999년 법인설립을
하므로써 탄생된 것입니다.
이후 단위장학회의 기금이

잇달아 출연되고 전국의 수많
은 일가들이 십시일반(十匙一
飯)으로 기금을 헌성하여 현
재 약 11억원의 기금으로 매
년 약 4천만원의 장학금을 지
급하고 있습니다.�여기에는
단위장학회라는 한국에서 유
일무이(唯一無二)한 제도가
신설되어 많은 종중(宗中)이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다시
부동산임대업인가를 받아서
이를 잘 운영하고 있으니 그
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A�종중에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청한장학
회에 기증하여 매월 90만원의
임대료를 받게 되면 1년에 약
1천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으며,�장학생 추천권은
오직 A�종중에서 행사하는 제
도입니다.�그리고 회장 유고
시에는 피상속인에게 자동승
계되어 청주한씨중앙종친회와
더불어 영원히 이어져가는 제
도입니다.
만일 (주)마루한에서 2억엔

상당의 부동산을 기증하여
(주)마루한단위장학회를 (재)
청한장학회내에 설립하게 되
면 1년에 약 1억원(가상)의
부동산임대수익금으로 (주)마
루한장학회가 추천한 장학생
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
게 됩니다.
(주)마루한의 한회장께서는

사회봉사를 하면서 그 보답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제도는 한회장에게는 보답이
안가면서도 고국의 학생들에
게는 영원히 은혜가 베풀어지
는 훌륭한 장학제도 입니다.
이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 않습니다.

청한장학회후원회
회 장 韓 陽 命

청주한씨중앙종친회
부회장 韓 星 燮

흉부외과학회 초대회장을 지낸
韓格富(92·의학박사)일가가 전
공의들의 흉부외과 기피현상을
안타까워하면서 지난 6월30일 장
남 수환(65)일가를 통해 흉부외
과 발전기금 5억원을 왕규창 서
울대의대학장에게 기탁했다.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인 格

富일가는 1941년 서울의대 전신
인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모교와 부산대의대 교수를 지냈
으며 대한의학협회(현 대한의사

의학박사 韓格富일가

서울의대에 5억원 기탁

한우봉일가,
저가(低價)�민항시대 개척

한우봉(51)일가가 우리나라에
서 최초로 기존 항공사의 항공요
금보다 훨씬 싼 요금으로 운행할
(주)한성항공을 설립,�8월초부터
청주~제주노선에 프랑스에서 도
입한 66인승 ATR72-200� 1대를
취항시켜 저가 민항(民航)시대를
열어갈 예정이다.
현재 기존 항공사의 청주~제

주 항공요금은 왕복기준 주말 15
만6800원,�주중 13만6800원이나
우봉일가는“이 요금의 70%선에
서 요금을 책정,�주중에 9만5000

한광도(70)일가가 지난 5월중
순 천도교 최고 성직자인 교령에
선임되었다.�황해도 곡산 출신인
廣道일가는 천도교 청년회중앙본
부 회장,�종의원 의장,�종무원장,
감사원장 등을 역임했다.�임기는
2007년3월 말까지이다.

韓廣道일가,

천도교 교령에 선임

지난 6월 17일 장릉(長陵·인조대왕과 인열왕후(청주한씨))�기진제
(忌辰祭)에 참여한 輪洙(중앙)일가가 부원군 가문이라 하여 아헌관
으로 제를 봉행했다.

원으로 청주에서 제주도를 다녀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1980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후 92
년 아시아나항공으로 옮겨 미국,
호주 등지의 지점장을 역임한 우
봉일가는 5년안에 여객기 10대를
갖출 것이라고 한다.�

협회)�회장을 두 차례나 역임한
우리나라 흉부외과의 권위자이
다.�함남 정평군 출신으로 지난
78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왼쪽부터 陽命회장,�昌祐회장,�星燮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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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유엔총회 의장
등 국내외 요직을 두루 거친 昇
洙일가가 경제협력기구(OECD·
Organizasion�for�Economic�Co-
operation�and�Development)의 차
기 사무총장 후보로 나설 예정
이다.�
정부는 지난 6월23일 韓 전

장관을 차기 OECD�사무총장
후보로 선정하여 동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존스턴 현 사무총장

의 임기는 2006년5월 만료되며,
회원국들은 2005년7월15일까지
각국에서 통보되어 사무국에
등록되는 입후보자들을 놓고
올해 12월 이전에 임기 5년의
새 사무총장을 합의체 형식으
로 선출하게 된다.
OECD의 사무총장은 전통적

으로 EU(유럽연합·European
Union)국가에서 차지해 왔으나
昇洙일가의 입후보로 아시아
최초의 사무총장 탄생 여부에
큰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다.�도
널드 존스턴 현 사무총장은 지

난 1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아시아의 역동적
인 경제성장세를 감안하여 아
시아에서 차기 사무총장직을
맡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

하여 비록 우리나라가 OECD
30개국중 29번째로 가입했고
재정적 기여도(약2%)도 크지
않지만 韓 전 장관의 국내외적
인 역량을 감안하여 그를 후보
로 선정하여 통보했다고 설명
했다.
昇洙일가는 서울대 교수,�3선

국회의원,�경제부총리 겸 재정
경제원장관,�외교통상부장관,
주미대사,�유엔총회 의장 등 국
내외 요직을 역임했으며,�96년
당시로서는 서방선진국기구였
던 OECD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했고 71년에
는 EU의 전신인 유럽공동체
(EC)학술상 경제학부문을 수상
하기도 했다.

정부,�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에 공식 통보
충 정 공

(忠靖公·
휘 應寅)파
종회는 지
난 5월11일
(음력 4월4
일)� 많은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에
서 相瑞(서울시종친회장)일가를
새회장으로 선출했다.�
임시의장인 相弼부회장의 사회

로 진행된 임원선거에서는 榮一
(俊洙),�相瑞 두 일가가 입후보
(讚熙일가도 추천되었으나 본인
이 사퇴)하여 투표로 새회장을 뽑
았다.�이날 음력 4월4일은 충정공
의 451주년 탄신일이어서 후손들
은 봉사(奉祀)를 한 후 총회를 개

최했다.�
충정공께서는 선조 때 육조판

서(六曹判書)와 우의정을 역임했
으며,�임진왜란 때에는 팔도순찰
사(八道巡察使)로 명나라에 사절
로 가 황제에게 원병을 요청,�이
여송(李如松)의 10만대군을 끌어
내어 평양성과 수도 한양을 탈환
하는데 큰 공을 세워 평난(平難)
일등공신에 녹훈되었고 청평부원
군(淸平府院君)에 진봉되어,�이러
한 공훈으로 왕이 부조지전(不
之典)을 내리므로써 생신일에도
제사를 봉행할 수 있게 되었다.
相瑞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위대한 충정공 할아버지의 다같
은 후손으로 화합돈목하여 숭조
(崇祖)이념으로 힘을 합쳐 종사
(宗事)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충정공종회장에 相瑞서울시회장 선임

사숙공(휘 渥)추모회와 평간공
(휘 公義)봉찬회는 지난 7월8일
서울 용산 소재 육군용사의 집에
서 개최한 합동총회 임원개선에
서 益洙고문의 제안을 만장일치
로 받아들여 추모회 회장에 喆熙

일가,�감사에 千錫,�利澤일가를,
봉찬회 회장에 學洙일가,�감사에
建洙,�有煥일가를 각각 선출하고,
부회장은 신임회장에게 위임하여
지파문중을 안배하기로 하고 이
사 선임은 회장단에 일임했다.

각지파 임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판공파 奎同회장의 사
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사숙공추
모회 相哲회장은 인사를 통해
“10여년간의 회장재임중 모든 회
원은 물론 특히 陽命고문의 성원
과 협조에 감사하며,�매년 한식
날에 봉행하는 사숙공 세향에 끊
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평간공봉찬회 一煥회장도 인사

말을 통해“10여년간의 재임중
지파문중의 헌성금만으로 재정의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많은 협조
있기를 바란다”고 재임중에 겪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육군중령으로 현역 재임

중 민통선 북쪽에 위치한 산소를
보살펴주고 세향봉행 때 많은 도
움을 준 서울시종친회 相道상무
와 종친회의 여러행사 때마다 사
진촬영 등으로 자원봉사하는 중
앙회 元敎재정부장이 소개되어
만장의 박수를 받았다.

사숙공추모회·평간공봉찬회 합동총회

인 천 광
역시 종친
회는 지난
5 월 2 8 일
인천시내
수림공원
에서 300
여명의 일

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
에서 寬熙일가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총무에는 興烈일가가
선임되었다.�
경희대와 인하대 대학원을 졸

업한 寬熙일가는 중학교 교장직
에서 퇴임한 교육자 출신으로 문

양공파 시조하 33세손이다.
寬熙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천시 종친회를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종친회로 만든 基虎회
장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미
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봉사할 생
각이니 일가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基虎전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일가
들이 화합하고 단합하여 인천시
종친회를 더욱 발전시켜주기 바
란다”고 말했다.�

寬熙

울 산 광
역시 종친
회는 지난
4 월 2 3 일
개최한 정
기총회에
서 임 원
및 집행부

를 전면 개편,�신임회장에 만우
일가,�수석부회장에 윤희일가,
사무총장에 성국일가를 선출했

다.
변호사인 만우회장은 한국방송

대학교 울산지역동문회 고문,�울
산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부
회장,�월남참전전우회 울산지회
고문,�교원단체연합회 울산시지
부 법률고문,�생명의 전화 이사,
한국국제봉사기구 감사 등을 역
임 또는 재임하면서 광범위한 사
회활동을 하고 있다.

5월은 청한산악회 발족 8주년이
되는 달로 예년과 같이 1박2일
(14~15일)�일정으로 경남 합천군
과 산청군에 걸쳐있는 황매산
(1,108m)으로 철죽관광산행을 했
다.

새벽 7시
광 화 문 을
출 발 하 여
오전 11시
산청군 차
황면 신촌
마을(산행
들머리)에
도착한 회
원 42명은
여성회원들
이 준비해

온 국밥으로 점심부터 먼저 끝내
고 12시경 산행을 시작했다.�출발
지점인 신촌마을이 해발 450m이
니 정상(1,108m)까지의 산행거리
는 약 650m.�산행시간을 4시간으
로 잡았다.�중간쯤 오르니 벌써 철

죽군락지가 온통 짙은 분홍색 천
지다.
철죽 숲을 헤치며 1시간반만에

오른 정상에서 내려다 보는 그 넓
은(약30만평이라고 함)�철죽군락
지는 참으로 장관이다.�이렇게 높
은 곳에 있는 광활한 군락지는 처
음 본다고 모두들 감탄한다.�정상
에서는 멀리 합천호가 내려다 보
이고,�지리산의 웅대한 자태도 한
눈에 들어온다.
하산후 신촌마을 정자나무 밑에

서 갈증을 푼 막걸리 맛은 일품이
었다.�깊은 산속길을 굽이굽이 오
르내리면서 일몰 후에 도착한 숙
소‘아모르’는 산골 외딴곳에 홀
로 있는 모텔이어서 고요한 적막
속에 깊이 잠 들었다.
이틀째는 수왕골가든에서 일찍

아침밥을 들고,�산청군 삼장면 지
리산 자락 산속에 위치한 대원사
(大源寺)에 들렀다.�여승들의 수도
장으로 알려진 대원사 경내는 마
침 4월 초파일을 맞아 찾아든 신

도들로 크게 붐볐다.
회원들은 발길을 서둘러 진주시

이방성면으로 돈암공(휘 承利)�능
침을 찾아 참배했다.�돈암공은 문
정공(휘 繼禧)의 둘째 자제인 판
관공(判官公·휘 士武)의 여섯자
제중 셋째(16세)로,�벼슬에 올랐으
나 연산군의 학정이 시작되자 벼
슬을 버리고 이곳으로 내려와 은
둔하면서 후학을 가르쳤으며 그
유덕에 칭송이 자자했다고 한다.
이곳 돈암공의 후손일가와 基仁회
장의 따뜻한 배려에 깊이 감사한
다.�이어 6월 산행은 전북 진안군
주천면에 위치한 구봉산.�이 산은
노령산맥의 명산인 웅장산
(1,126m)에서 동쪽으로 뻗은 능선
(5.5km)�끝자락에 9개의 암봉을
이루면서 솟은 명산이다.
오전 10시40분 43명의 회원들은

1봉을 비껴 2봉으로 오르는데 가

파르다.�3봉을 지나면서 곳곳에 밧
줄이 설치되어 안전한 편이었다.
넓은 바위 쉼터와 안내판이 있는
4봉(700m)은 9봉 다음으로 경관이
아름답고 전망이 좋은 곳이다.�거
대한 절벽 밑 멀리 천봉암(암자)
과 그 주변일대는 바로 천연산수
화이다.
정상인 장군봉(9봉·920m)에 오

르니 멀리 운장산(1,126m),�부귀산
(806m),�마이산(686m)이 보인다.
맑은 날에는 더 멀리 덕유산,�지리
산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산 후 점심식사는 전북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용담호 상류 상
전면 구룡리 나루터식당에서 주인
元사장이 손수 빚은 약술을 곁들
인 특별메뉴 붕어찜으로 별미를
맛보았다.�붕어찜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주선한 百 고문 내외
분께 감사한다.�

5월 산행은 철죽군락의 황매산

6월에는 구봉산 9개암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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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예 산 누 계 예산대비집행율
수 당 6,900,000 3,030,000 44%
편 집 비 900,000 31,000 3%
인 쇄 비 9,200,000 3,352,000 36%
발 송 비 7,080,000 3,781,240 53%
용 역 비 2,300,000 1,105,645 48%
잡 비 100,000 34,000 34%
합 계 11,333,885�

과 목 예 산 누 계 예산대비집행율
개인성금 18,310,000 9,480,000 52%
단체성금 8,000,000 4,060,000 51%
광 고 료 5,000,000 -
합 계 13,540,000
수입-지출 2,206,115

종보사업현황

관 항 5~6월 누계
회 의 비 각종회의비 8,132,335
경 상 비 임금,�관리비 등 8,897,760 33,949,385
현창사업 제전비(세향)등 7,194,800
종보사업 인쇄비,�발송비 등 4,125,694 11,333,885
문화사업 역사영상록 등 -
현안사업 홈페이지운영비 등 80,000 4,604,460
예 비 비 과목외 4,706,924 6,279,424
합 계 17,810,378 71,494,289

관 항 5~6월 누계
회 비 운영비,회의비 2,270,000 14,520,000
찬 조 금 일반,�유적 6,500,000 21,520,000
기본재산 토지,�건물임대료등 4,980,000 10,080,000
종보사업 종보비,�광고료등 3,135,000 13,760,000
문화사업 영상록,�대동보등 400,000 2,370,000
기 타 잡수입 104,336
합 계 17,285,000 62,354,336
수입-지출 -525,378 -9,139,953

세입세출 실적표

장학기금 납부내역(5∼6월)

고유번호 이 름 금액(5∼6월) 총합계
346 상학(부산 부산진구) 20,000 520,000
138 만의(경기 고양시) 100,000 500,000
1505 상한(경기 고양시) 20,000 500,000
128 광식(서울 마포구) 50,000 480,000
1645 건석(경남 창원시) 100,000 300,000
858 광수(서울 영등포구) 50,000 250,000
1716 상도(서울 동대문구) 50,000 250,000
620 윤교(경북 포항시) 20,000 240,000
1754 울산청년회 200,000 200,000
450 백진(충북 청원군) 20,000 200,000
344 상준(인천 남구) 30,000 150,000
1613 유철(서울 강남구) 30,000 150,000
474 태수(서울 관악구) 5,000 148,000
834 기영(강원 강릉시) 10,000 140,000
457 재규(서울 용산구) 10,000 110,000
1753 만우(세마공파) 100,000 100,000
923 종은(서울 금천구) 50,000 100,000
326 모심(경기 안산시) 10,000 100,000
1714 준희(서울 송파구) 50,000 80,000
496 종수(부산 수영구) 20,000 70,000
1745 승국(전남 장흥군) 30,000 60,000
1616 영태(경기 성남시) 20,000 60,000
1751 기헌(서울 노원구) 50,000 50,000
1756 상복(경기 안성시) 50,000 50,000
1749 준희(경기 안산시) 50,000 50,000
1755 추태(충남 천안시) 30,000 30,000
838 이평(서울 노원구) 10,000 30,000
1730 선우(강원 강릉시) 10,000 20,000
612 재욱(서울 용산구) 10,000 20,000
1748 성명,주소불명 10,000 10,000
1747 승수(경기 파주시) 10,000 10,000
1750 승우(부산 부산진구) 10,000 10,000
1752 재갑(서울 송파구) 10,000 10,000

합 계 1,245,000
장학기금 총액(2005년 6월말 현재) 1,237,253,655�

태수 고문(경기 화성시) 5,000,000
양명(상임 고문) 1,000,000
병근(전북 전주시) 300,000
준석 운영위원(전 충주시회장) 100,000
기환(경기 화성시) 100,000
합 계 6,500,000

일반찬조 헌성금(5∼6월)

운영회비(5∼6월)

대섭 부회장(제주도 회장) 500,000
기장 자문위원(전남 강진군) 300,000
기인 부회장(경남도 회장) 300,000
상오 자문위원(서울 마포구) 200,000
창교 운영위원(관악구 회장) 200,000
원교 이사(재정부장) 200,000
장석 이사(경기 수원시) 100,000
동석 이사(광주시 서구) 100,000
기정 이사(서울 구로구) 100,000
광수 이사(서울 영등포구) 100,000
건석 이사(경남 창원시) 100,000
재석 이사(서울 서대문구) 50,000
종수 이사(부산 수영구) 20,000
합 계 2,270,000

단체종보비(5∼6월)

장성군종친회 200,000
곡성군종친회 100,000
낙안공파종친회 100,000
대전시종친회 100,000
목포시종친회 100,000
합 계 600,000

개인종보비(5∼6월)

문식(경기 안산시) 300,000
한술(경남 의령군) 100,000
장교(서울 중구) 100,000
기일(인천 강화군) 100,000
승국(전남 장흥군) 60,000
필규(경기 성남시) 50,000
충현(서울 노원구) 50,000
종은(서울 금천구) 50,000
정동(서울 동작구) 50,000
만의(경기 고양시) 50,000
기헌(서울 노원구) 50,000
의엽(경기 성남시) 40,000
상조(광주 서구) 40,000
기장 자문위원(전남) 30,000
태동(서울 마포구) 30,000
추태(충남 천안시) 30,000
중환(광주시 광산구) 30,000
준희(서울 송파구) 30,000
유철(서울 강남구) 30,000
복예(충남 예산군) 30,000
백진(충북 청원군) 30,000
무진(경기 고양시) 30,000
규선(서울 광진구) 30,000
광식(서울 마포구) 30,000
재영 고문(대구 수성구) 20,000
용교 고문(서울 서초구) 20,000
원교 이사(재정부장) 20,000
종수 이사(서울 서대문구) 20,000
종수 이사(부산 수영구) 20,000
장석 이사(경기 수원시) 20,000
비 운영위원(예산군 회장) 20,000
명석 이사(서울 구로구) 20,000
광수 이사(서울 영등포구) 20,000
충교(경기 안성시) 20,000
총수(경기 하남시) 20,000
창훈(서울 동작구) 20,000
창수(충남 당진군) 20,000
중섭(서울 영등포구) 20,000

준희(경기 안산시) 20,000
준석(서울 동작구) 20,000
재현(경기 용인시) 20,000
이동(서울 동작구) 20,000
윤석(충남 예산군) 20,000
윤길(서울 송파구) 20,000
우영(서울 마포구) 20,000
용재(경기 의정부시) 20,000
영태(경기 성남시) 20,000
영우(부산 영도구) 20,000
영우(부산 서구) 20,000
영수(서울 송파구) 20,000
영성(충북 청주시) 20,000
영곤(울산 울주군) 20,000
승우(부산 부산진구) 20,000
승구(광주 서구) 20,000
순교(인천 남동구) 20,000
세동(경기 성남시) 20,000
성용(서울 동대문구) 20,000
상진(충남 태안군) 20,000
상준(인천 남구) 20,000
상용(경기 성남시) 20,000
상옥(서울 중구) 20,000
상도(서울 동대문구) 20,000
봉수(서울 강동구) 20,000
복교(서울 양천구) 20,000
맹석(경기 양평군) 20,000
두수(충남 서천군) 20,000
동호(서울 성북구) 20,000
돈희(서울 서초구) 20,000
기운(강원 강릉시) 20,000
기수(충북 청주시) 20,000
기성(경기 군포시) 20,000
균선(대전 서구) 20,000
규협(대전 중구) 20,000
관영(서울 강남구) 20,000
경희(서울 강남구) 20,000
각동(서울 영등포구) 20,000
철준(서울 마포구) 10,000
재갑(서울 송파구) 10,000
용수(서울 관악구) 10,000
승수(경기 파주시) 10,000
순례(서울 관악구) 10,000
성명,주소불명 10,000
상한(경기 고양시) 10,000
상신(서울 노원구) 10,000
봉수(서울 영등포구) 10,000
봉기(경기 용인시) 10,000
모심(경기 안산시) 10,000
기삼(광주 서구) 10,000
태수(서울 관악구) 5,000
합 계 2,535,000�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장학기금은 가장 이상적이고 생산적인 투
자입니다.
매스콤을 통해 훌륭한 일가분들이 소개되

면 우리 모두는 선조님의 음덕에 감사하고
마음 뿌듯한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습니다.�현재 정부의

1급 이상 공무원 2백여명중 놀랍게도 한씨일
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정계를
비롯 각계에서 한문을 빛내는 일가들도 줄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명문의 명맥이 위기를 맞
는 느낌입니다.�인재 양성이 시급한 현실입
니다.
여러 일가분들이 출연하는 정성 어린 장학

기금은 보다 많은 인재를 육성하는 원천입니
다.�장학기금 출연에 참여하고 있는 일가분
들이 현재 2천명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사랑의“리퀘스트”아시죠 !
모든 일가들이 동참하는 자발적인 참여로

장학회관 건립에 힘을 모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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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친회(회장 相瑞)는
지난 6월24일 정오 종로구 소재
은행나무뷔페에서 春植고문,�각
구 종친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월례회의를 열고 종
친회의 현안당면문제에 관해 폭
넓게 논의했으며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相道상무의 사회로 진행된 회

의에서 相瑞회장은 인사말을 통
해 중앙종친회에서 추진중인 사
업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설

명하면서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
를 표하고,�앞으로도 계속 각구
종친회의 임원들이 앞장 서서 종
친회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
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회가 추

진중인‘청주한씨역사전시관’은
자랑스러운 한문의 역사와 선조
의 위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거
족적 차원의 역사관이 되어야 한
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인터넷
족보 구축사업도 지속적인 홍보

로 전국의 모든 일가들이 빠짐없
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인터넷
족보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무강왕릉 수

호보존을 위한 대책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언론을 통한 분
위기 조성 등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추가적인 증거사료 발굴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
견도 제시되었다.

서울시종친회 6월 월례회의

인터넷족보 구축에 적극 참여키로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면천군(沔川君)�특히 홍건족

(紅巾族)�토벌에 큰 공을 세워 시호(諡號)를 문정공(文正公)으
로 받았던 10세 표(彪)의 후손이며 시조하 32세인 樑과 文植이
상기건을 제언합니다.
현재 직사관(直史館)의 파보에서 7세조 康의 아들을 3명으

로 보는 견해와 4명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서 이를 분석,�검토
하여 하나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무진보(戊辰譜·1748)에서 康祖의 아들이 3명(謝奇,�謝譜,

謝壽)이냐?�4명(謝奇,�謝譜,�謝壽,�守延)이냐?로 격론이 있었는
데 여기에서 謝壽祖와 守延祖가 동일인가?�아닌가?가 규명되
면 그 해법은 자연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 탐색방법으로 두 어른의 ①활동시대 ②당시의 경력과 직

책 ③배위(配位)�④자위(子位)�등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
다.�1748년에 간행된 무진보에서 처음으로 守延 만을 康祖의
넷째아들로 등재하고 다른 기록은 없었는데,�그 근거는 麗季,
文科,�榜目,�庚寅,�五月榜,�兵科 7인중 韓守延을“청주인 부 康
의 자”로 기록된 것을 한 자연인으로 보아 등재한 것이 그 시
발입니다.
謝壽와 守延에 관한 검토대상의 기록이 무진보 이전 족보

(丁巳譜 1617,�甲申譜 1704)에는 전연 없고 단지 己酉譜
(1789·제4교)�등제공파(登第公派)�족보에서 비로소 謝壽祖의
①활동시대가 고려 충렬왕조 ②직책은 봉선고(奉先庫)�판관
③배위는 순흥 安씨 ④자위는 沃,�澹,�澤,�敬彦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謝壽祖의 기록을 바로 守延祖의 기록(자위 경언 만

은 본인 직계로 표기)으로 인용하여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족
보로 ①庚申譜 청주한씨파보 상세계와 특히 현재 守延祖의 직
계자손의 족보로 되어있는 ②경인년 청주한씨파보(1950)와 ③
경술년 청주한씨직사공파보(1970)와 최근 족보인 ④정묘보
(1987·제6교)가 있습니다.
무진보에서 康祖의 아들을 4명으로 본 것이 옳다면 무진보

이후 전기 족보에서 守延을 넷째 아들로 등재하면서 謝壽祖의
자위를 제외한 다른 기록 역시 守延祖의 기록으로 인용하지
말아야 했는데도 그대로 인용 전수함으로써 자연적으로 守延
祖를 謝壽祖로 2인 이명(異名)이 아닌 이명 1인으로 인정한 결
과가 된 것입니다.
고로 7세조 康의 아들을 3명으로 보아 謝奇,�譜(謝譜),�謝壽

로 기록 보존함과 동시에 守延 이름만을 삭제하고 謝壽祖의
아들은 沃,�澹,�澤,�敬彦으로 바로 잡아서 올 바르게 후손에게
계승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청주한씨 상계대보(上系大譜)�기록과 같은

족보로 정리되고 후손의 세계(世系)와 세대의 변동없는 謝壽
世系가 재정립되는 것이며 이에 더하여 고증 및 종보(宗譜)�기
록상 검증이 정확히 될 수 있는 전자족보 활용시대에 족보의
위치를 지키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파족(파족)을 직사관파로 표기하고 있는 것

을 앞으로는 10세손 彪祖의 문정공 시호를 따서 문정공파로
파명을 바로 잡아 사용할 것을 원당(元塘)문중에서는 이미 만
장일치로 결의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차후
이와 관련된 좋은 자료가 여러 관련문중에서 제시되면 참고할
기회도 갖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바라면서 절장보단(截長補
短)합니다.
청주한씨 문정공파 휘 彪 원당문중 대표 32세손 樑과 文植

(010-8447-3147)

사수세계 재 정립안(謝壽世系 再 正立案)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기능연구
본부 함찬규 박사팀은 지난 5월
16일 오가피,�천마,�녹용 등의 천
연한약성분에서 새로운 성장촉진
물질(KI-180)을 발견했다고 발표
했다.
찬규일가가 이끌고 있는 연구

팀은 추출물질을 어린 쥐에게 3
주간 먹인 뒤 먹지않은 그룹과
비교한 결과 필수성장호르몬인
‘IGF-1’과‘IGFBP-3’의 수치가
각각 20%,�1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성장장애 어린이들에

게 이번 생약물질을 먹인 결과
사춘기 이전 연령의 경우 연평균
남자 8cm,�여자 7,2cm씩,�사춘기
연령은 남자 9,2cm,�여자 8cm씩
자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한병락일
가가 지난 7
월5일 솔로
몬상호저축
은행 부사장
에서 사장으
로 승진,�임
명되었다.

한때 크게
유행했던 동
요‘아빠 힘
내 세 요 ’의
작곡자인 한
수성(48)일
가가 지난 5
월12일 국무

총리 표창을 받았다.�
수성일가가 작곡한 동요는 모

카드회사가‘아빠 힘내세요,�우

리가 있잖아요~’라는 CF음악으
로 쓰면서 널리 애창되었으며 휴
대폰 벨소리 다운로드 횟수 5만
여건을 기록하기도 했다.�‘아빠
힘내세요’는 1997년 MBC�창작동
요제 입상작이다.
수성일가는 현재 부산 남성초

등학교 3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는 경력 20년의 교사로 있으며
최근에는 자신과 제자들의 가족
이야기를 모아‘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책을 펴내
기도 했다.

춘천 서면에 거주하는 한효순
(66)일가가 지난 5월8일 제33회
어버이날을 맞아 효행자부문 국
민포장을 받았다.�
효순일가는 19세 때 결혼한 후

지금까지 47년동안 한결같이 아
흔의 시어머니와 혈액투석을 받
아야 하는 병석의 남편(68)을 돌
보아왔다.
“내 부모 내가 모신건데 그게
뭐 상 받을 일이나 되나요”라고
말하는 효순일가는 나이가 들면
서 고혈압,�관절염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힘든 기색없이 항상 밝
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을 주
민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요리연구가 한복려(59)일가가
2005년‘경기방문의 해’를 맞아
뽀빠이 이상용씨와 함께 경기도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궁중음식연구소 원장을 맡고있

는 복려일가는 어머니 황혜성(국
가중요무형문화재 86호)씨의 뒤
를 이어 조선왕조 궁중음식 기능
보유자로,�드라마‘대장금’에선
궁중요리 자문역을 맡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미를 소개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복려일가는“앞으로 대만과 중

국등지에서도 한국음식에 관한
강좌와 연구소를 개설할 계획이
며 음식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로
한류를 이끈다면 더욱 풍부한 볼
거리와 체험거리를 경기도가 제
공할 수 있을것”이라고 홍보대사

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한 준 석
(43)일가가
지난 6월15
일 수원협성
대학에 이어
미연합 감리
대학원에서
영예의 목회

학박사 학위를 받았다.�이양공파
30세손.
수원 새하늘감리교회 담임목

사인 준석일가는 손해사정인으
로 활약하는 창교일가의 장남이
다.�논문제목은‘Sermon� and
Symbolism�in�the�Bible’

한태우일가가 지난 5월14일 미
국 뉴욕주립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태우
일가는 부산시 기장군종친회 한
정도회장의 아들이다.

외국어대
학 영문과를
졸업한 韓恩
實(26)일가
가 2005년도
외무고시에
합격했다.
은실일가

는 부산은행 여의도지점장 동석
일가의 3남매중 장녀이며 문정공
하 3등공파 시조하 32세손이다.

평택시종친회 鍾天(69)일가가
지난 5월22일 영남스포츠신문사
가 주최한 2011년 세계육상선수
권대회 대구유치기원 제5회 영남
마라톤대회에 출전,�60대 부문에
서 당당히 우승했다.

•敬洙 서울 서초구
•광택 충남 서산시
•吉洙 서울 광진구
•相一 서울 노원구
•동봉 경기 안산시
•상근 서울 금천구
•相信 서울 구로구
•俊熙 경기 안산시
•相鎬 인천 부평구
•聖奎 서울 구로구
•東億 경기 성남시
•圭泳 경기 의정부
•奎華 서울 강동구
•叢洙 경기 하남시
•淳泰 경기 남양주

•基仁 경남도 회장
•炳七 서울 강남구
•武鎭 경기 고양시
•琪愚 경기 파주시
•起燮 충북 충주시
•在龍 경기 포천시
•基煥 경기 화성시
•병웅 경기 성남시
•영태 부산 부산진
•浩文 부산시 남구
•和文 부산 사상구
•東文 경남 창원시
•기준 경기 광명시
•동수 경북 포항시
•潤湖 경기 성남시

•釋來 서울 동작구
•文植 경기 안산시
•相德 서울 관악구
•相還 서울 관악구
•相讚 경기 부천시
•春夫 서울시 중구
•相瑞 서울시 회장
•泰敎 서울 노원구
•照男 서울 강남구
•相根 서울 금천구
•관희 인천시 서구
•봉섭 서울 관악구
•치환 서울 강서구
•求寅 경기 파주시
•秉柱 경기 남양주
•裕光 경기 남양주
•鳳熙 경기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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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인터넷족보’는 오는 8월말까지 수단을 접수 받아 10월 중 개통합니다.�마
감이 임박하여 접수가 몰리면 4차‘인터넷족보’로 밀릴 수 있습니다.�
※오자나 탈자는 수시로 수정,�보완할 수 있으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차‘인터넷족보’는 2월과 6월에 각각 개통 되었습니다..
▲4차‘인터넷 족보’는 12월말까지 수단 접수를 마감하여 내년 2월중 개통 합니
다.�

【수단비】수단비는 생존자(관,�동,�여,�시집 간 딸 포함)�1인당5,000원 입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도‘6교대동보’에 누락되었으면 1인당 5,000원 입니다.�

【수단비 접수처】계좌번호:�국민은행 009901-04-004914�예금주:�한현수(청주한씨
7교대동족보)

【수단용지 교부처】종친회‘홈페이지’‘인터넷족보’소식에 보면 관련 양식과 파
일이 있습니다.�중앙종친회로 전화 주문하면 보내 드립니다.
☎전화 02-720-6370~1

(1) 연도 표시
서기로 년,�월,�일을 기재 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도를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교대동보’에 실린 간지(干支)를 그대로 적용 합니다.
(예)�1980년2월15일 생.�1987년2월15일 졸

(2) 학력·경력 및 상훈 기재 방법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입력하기를 원하는 주요 학력·경력 및 상훈(賞勳)
종류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묘 기재 방법
(예)�묘(墓)：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내곡리 산3번지 뒷산 선영(先塋)

을좌(乙坐)합폄(合 )�또는 쌍분(雙墳)
(4) 부인 기재 방법

(예)�配 김혜영(金惠英)�김해인(金海人)�부친 英洙,�생,�졸,�학력,�경력 묘등 기재
방법은 남편과 동일

(5) 夫 표기 방법 (시집간 딸 이름은 그대로 둔다)
(예)�딸 이름 옆에 夫김태식(金泰植)�김해인(사위의 생,졸,경력 사항 등은 기재하

지 않습니다)�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 子김길동,�女김영순으로 기재 합니다.
(6) 字,�號 기재 방법(字와 號가 있는 경우)

(예)�자(字)�영호(英鎬)�호(號)�무농(無農)
(7) 사진 제출 방법

누구의 사진인지 구분하기 위해 사진 뒷면에 사진 주인공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派,�世를 기재하고,�사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간단히 기재 합니다.
※선조의 유적지,�묘소,�재실,�교지,�훈장,�표창장,�개인 및 가족사진 등도 제출할
수 있으며 묘소와 재실은 주소를,�훈장은 훈장명을 기재하십시요.�

(1)�직계·촌수 검색이 가능하며,�이름 입력 즉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2)�선조님의 업적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3)�국·한문을 혼용,�한자를 모르는 젊은 후손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4)�청주한씨 인구,�남녀,�이름,�파별인구수 등의 각종 통계를 찾아 볼 수 있다.
(5)�선조의 유적,�묘소,�제실,�교지,�상장,�부부사진,�가족사진 등을 볼 수 있다.

◆ 청주한씨중앙종친회‘홈페이지’찾아가기
‘인터넷’주소창에서「청주한씨」또는 영문 주소인 www.cheongjuhan.net�중 어
느 하나를 입력하고‘엔터키’(Enter�Key)를 누르면청주한씨중앙종친회‘홈페이지’
가 나타납니다.
여러 항목중‘인터넷족보’라는 항목을‘클릭’하면‘인터넷족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고 이해가 잘 되지않으면 중앙종친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
니다.

(1) 뿌리 찾기
‘인터넷족보’를‘클릭’한 후 화면의 이름란에 본인의 성을 빼고 이름만 입력한 다
음‘찾아보기’를 누르면 아래 창에 동명이인의‘리스트’가 뜹니다.�동명이인이 많
을 경우 아버지,�할아버지를 대조한 후 해당되는 이름을‘클릭’하면 직계 및 족보
등을 볼 수 있습니다.�좀 더 빠른 검색을 할려면 본인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동시
에 입력한 후‘찾아보기’를 누르면 동명이인이 대폭 줄어들어 검색이 용이합니다.

(2) 각종 정보 보기
아래‘리스트’에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이름 앞의 계보,�촌수,�상세,
족보,�직계 항목 등을‘클릭’하면 해당되는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3) 촌수 알아보기
두사람 사이의 촌수를 계산하려면 먼저 한사람의 촌수를‘클릭’하고 또 다른 사람
을 찾아 촌수를‘클릭’하면 약 20초 이내에 촌수가 화면 상단 우측에 나타납니다.

(4) 상세 보기
상세 보기를‘클릭’하면 해당 사람의 족보에 입력된 내용이 화면 하단 우측에 나
타납니다.�

(5) 족보 보기
족보를‘클릭’하면 해당 사람의 족보‘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족보를 볼 때 견
상,�견하‘페이지’가 있는 분은 이름을‘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하며 또
한 족보 상단의 이전,�이후 글자를‘클릭’하면 앞,�뒤‘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6) 직계 보기
직계를‘클릭’하면 20초 이내에 해당 사람의 직계를 보여 줍니다.

(7) 동영상 보기
‘인터넷족보’화면 상단의 동영상‘아이콘’을‘클릭’하면 선조의 훌륭한 업적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8) 통계 보기
‘인터넷족보’화면 상단의 통계‘아이콘’을‘클릭’하면 여러 가지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이 통계 보기는‘플레쉬미디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메
인화면에서 다운 가능)

(9) 사진 보기
족보 내용중 사진기 모양을‘클릭’하면 선조의 유적지,�묘소,�제실,�교지,�상장,�부
부사진,�가족사진 등 여러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1) 기재내용 변동 사항
‘6교대동보’에 누락된 분이나 출생,�학력,�경력,�사망 등 내용의 변동이 있는 분은
수단비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 족보가 소실되었거나 선대 미상인 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족보가 분실되었거나 선대를 알 수 없는 분은 종파회장의
보증서나 호적등보,�제적등본을 가지고 중앙종친회로 오시면 됩니다.
중앙종친회에서 확인 후 그래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선대미상으로 하여‘인터넷
족보’에 올려 드립니다.(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대를 모르는 경우 부끄러운 일
이 아닙니다.�따라서 후손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앞으로의 수단 접수와 입력 계획
‘인터넷족보’는 앞으로 10차까지 4개월 단위로 수단을 접수,�입력하여 개통할 예
정입니다

(4) 번역 기준
번역 기준은 국·한문 혼용으로 하되 각 항목별 표기 방법은 편찬위원회에서 결정
합니다.�※기재요령 및 족보 견본을 참고 하기 바랍니다.

‘인터넷족보’에 조상의 사진,�가족사진,�가족들의 인물사진 등 본

인들이 원하는 사진을 족보에 입력하여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cm×15cm=4인치×6인치’로 어른 손바닥 크기의 사진으로 족보

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청주한씨 인터넷 한글대동족보」

<위와 같이‘인터넷족보’는 한글로 번역,�입력됩니다.>


